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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즈는 지난 246호에서 본격적으로 노인 세대로 진입하는 60년대 생의 일과 삶, 돌봄 실태를 조명한 바 있다. 우
리 사회의 돌봄 문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사회단체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에서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은
퇴를 앞둔 60년대 생보다 오히려 70년대 생이 자녀와 부모 부양, 그리고 자신의 부양까지 돌봄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년대 생 중 25%가 부모와 자녀를 둘 다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0년대 생(15%)보
다 10%p나 높은 수치이다.  

• 자녀와 부모 부양에서 느끼는 부담감도 70년대 생이 60년대 생보다 10%p 이상 크게 높았다.  60년대 생의 경우 
자녀 성장과 독립으로 자녀 부양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70년대 생은 부모와 자녀 교육, 그리고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부양에 대한 부담을 과중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돌봄피크'에 삼중고 겪는 70년대생…25% "부모자녀 이중부양"’, 2024.11.28. (돌봄과미래, 전국 만 50~64세 남녀 1,500명, 
             웹/모바일 조사, 2024.05.08.~05.15.)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7169000530?input=1195m)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5점 척도

[70년대 생의 돌봄 부담 실태] 
70년대 생의 자녀/부모 부양 부담, 60년대 생보다 크게 높아!

[그림] 이중부양* 비율 (%)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베이비붐 세대인 60년대 생, 70년대 생 모두 일자리 지속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70년대 생의 불안감(56%)이 60년대 생(46%) 보다 높았다.  

• 또한 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이른바 소득 절벽)에 대해서 70년대 생의 대다수(91%)가 걱정된다는 인식을 보여 
주목된다.

※출처 : 연합뉴스, ‘'돌봄피크'에 삼중고 겪는 70년대생…25% "부모자녀 이중부양"’, 2024.11.28. (돌봄과미래, 전국 만 50~64세 남녀 1,500명, 
             웹/모바일 조사, 2024.05.08.~05.15.)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7169000530?input=1195m) 
*5점 척도

[그림] 일자리 인식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70년대 생 절반 이상, ‘언제까지 일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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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족 부양 부담 인식 (‘매우+약간 느낀다’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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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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